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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94호 
	보험설계사 비정상 영업행위 주의!
- 영업목표 달성위해 연고자 임의 계약 및 해약, 보험료 유용, 대납 성행
-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과 비정상 영업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이하‘금소연’)은 불경기로 보험영업이 어려워 지면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의 연고 관계를 빌미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약관대출 및 보험료 유용, 보험료 임의대납 등의 불완전판매, 불건전 비정상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는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음.

□ 최근 경찰은 보험왕인 삼성생명 Y(58세 여)씨와 교보생명의 G씨(58·여)는 무자료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인쇄업자로부터 각각 보험 150여 개, 200억 원 규모를 관리하며 ‘갈아타기’등으로 실적을 올려 10여년간 보험왕을 거머쥐었고, 이 댓가로 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비자금을 조성토록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임.

금소연은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왕’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만연한 보험설계사들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등의 불완전 판매, 불법적 리베이트, 보험료 유용 및 임의대납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일제 조사로 불건전 영업을 강력히 뿌리 뽑을 것을 주문하였음.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에 만연한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보험료 돌려막기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에 만연한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보험료 돌려막기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 최근 불경기로 보험설계사들이 정상적으로는 영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자폭계약’을 만들어 내거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성립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7억 원의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로 인쇄업체 대표 L씨(6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image: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111316431850778/mt.co.kr/1/0]

아울러 경찰은 L씨가 불법자금 대부분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600여개 비과세 보험 상품에 가입해 분산,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관리해 온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Y(58·여)씨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대구와 인천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1992년~2008년 사이 5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비과세 보험 상품을 이용해 탈세를 해 왔다. 덕을 본 것은 L씨가 보험 가입 경로로 활용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삼성생명 Y씨는 2001년부터 L씨의 보험 150여 개, 200억 원 규모를 관리하며 실적을 올렸다. 세무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비과세 보험 상품 수백여개에 가입한 뒤 만기가 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Y씨는 영업실적이 가장 좋은 설계사에게 주는 연도상을 10년 연속 수상했다. 

교보생명의 G씨(58·여) 역시 1985년부터 L씨의 보험 150여 개(200억 원 상당)를 관리하면서 한 때 보험왕을 거머쥐었다. 

이들 설계사들은 보험에 가입해주는 대가로 L씨와 L씨의 부인에게 각각 2~3억원 대의 리베이트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리베이트 과정도 치밀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L씨가 도장, 비밀번호 등을 갖고 가 이를 찾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께 Y씨는 L씨의 보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약 보험금 중 60억원을 몰래 빼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기 명의의 각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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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속히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인이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사기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했는데 비자금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회사별로 설계사 영업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 수사결과 국내 보험업계 최고의 설계사로 불렸던 삼성생명 Y(58·여)씨와 교보생명 G씨(58·여) 등이 사실은 계약자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Y씨와 G씨 등은 각각 인쇄업체 대표 L씨(69)의 보험 150여개(약 200억원)를 관리한 덕에 보험왕에 올랐다. 비자금 관리를 위해 세무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비과세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만기가 되면 갈아타는 수법을 썼다.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Y씨의 경우 영업실적이 가장 좋은 설계사에게 주는 상을 10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도 수억원씩이나 L씨에게 제공했다.
<사례 1>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삼성생명에 남편과 어머니 종신보험 그리고 가족의료실비 포함 총3건의 보험(월 581,240원)에 가입하였음. 그러나 설계사가 3년동안 마음대로 3번씩이나 해약하고 다시 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원래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켜놓았으나, 언제부터 설계사 통장으로 입금되게 바꿔 놓고 회사에는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설계사가 마음대로 허위계약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음. 삼성생명에 항의했으나, 설계사와 소비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사례 2>

[bookmark: #FOOTNOTE1]식당을 하는 한모씨는 손님으로 오던 교보생명 설계사가 보험을 들라며 자주 채근하다가, 어느날 자신이 시상으로 목돈을 타려고 한다면서 사인만 좀 대신 해달라고 청약서를 들고 왔었음.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걱정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전화오면 잘 받아달라고 부탁함. 한씨는 절대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걱정말라고 대답했으나, 교보생명에서 5달째 매월 14만원의 보험료가 한씨도 모르는 채 인출되고 있었음.

□ 이렇게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 불건전 비정상 영업행위를 해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간혹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해도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와 연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책임추궁도 쉽지 않아 손해를 그대로 떠 안는게 다반사임.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을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없이 영업현장으로 내몰것이 아니라 철저한 윤리교육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비정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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